
해피 이스터! 

 

이른 새벽, 일주일 내내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

이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새벽기도회와 성금요예배에서 나누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

험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김영래 목사님이“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금요설교를 

하시며,“고생 끝에 낙이 온다”정도의 개념이 아님을 못박았지요. 진통제의 시대답게 우

리는 너무 가볍게 고통과 고난을 이해하거나 거짓처방으로 덮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고

난에 대한 101 정도를 다루었으니 이제 201, 301로 더 깊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활을 더 빛나게 하거든요. 해피 이스터! 

 

부활주일 친교를 위해 수십명의 봉사자들이 기꺼이 시간과 손발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긴 

공백을 깨고 처음 하는 일이라 큰 부담이셨을텐데, 자원하여 감당해 주시는 모습에 큰 감

동이었지요. 이럴 때,“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해야하는 것이지요? 아내의 한국방문 공

석을 염려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챙겨먹었습니다. 덕분에 체

중이 꽤 늘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표기도와 성만찬을 섬겨주신 

장로님들, 예찬팀원들, 모든 교역자들, 열악한 상황에서도 온라인 방송과 지원을 감당하신 

스탭들, 그리고 부활의 식탁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관련하여 약간의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코비드 전에는 예배 중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동선을 줄이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월부터 주보 표

시대로 일어서서를 따르려고 합니다. 물론 몸이 약하시거나 형편이 안되시는 분들은 전혀 

부담갖지 마시고 그대로 앉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현재 주일 1-3부 예배 전부를 현장 

및 온라인 방송으로 병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낙후한 시설과 인력으로 만족할 만한 병행

이 쉽지 않았습니다. 본당시설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지만 5월부터 1부와 2부 예배는 병

행을, 3부는 현장예배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2022. 4. 17. 임철성 목사 올림 

 


